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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2일 대통령 발언록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다과회
- 인사말 -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슨 일을 맡으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은 일도 많을 

텐데 감사합니다. 해방되던 해 출생한 사람은 올해가 회갑입니다. 역사학

계에서 광복이 회갑을 맞는데 기념 사업할 것을 정리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총리실과 의논을 해서 총리실에서 주관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추진

을 위해 대통령 훈령을 총리실에서 제정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해방으로 보면 회갑이지만 100년을 보면 1905년 을사조약과 맞물리는 해입

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근현대사를 다시 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

가는 계기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

습니다. 민간위원 47분이고 정부위원 11분입니다. 그래서 60분입니다. 60년

이라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리와 강만길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3개분과위로 나눠서 진실과 화해, 평화와 희망, 미래와 세계 이렇게 

나눴는데 잘 구성됐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업에 돛을 올립니다. 

바람 배는 돛을 올려야 하지만 요즘은 많지가 않고 닻을 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로서는 약간 흥분할 만큼 의미가 와 닿습니다. 긴장되

고 흥분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내주십시오.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정리되고 계기가 되고 이정표를 세웠으면 합니다.


